
2025 현충일 백일장 수상작 

 

초중등부 운문 수상작 

  이지원(중1) <현충일> : 최우수작 

  정제인(초등6) <줄> : 우수작 

  김라아(중3) <벌거벗은 나무> : 우수작 

  이연우주(초등3) <가을> : 가작 

 

초중등부 산문 수상작 

송라희(초등6) <김치 한 포기> : 최우수작 

임채완(중1) <신비한 빨간문> : 우수작 

최승희(중3) <하얀 백지의 꿈> : 우수작 

이서연(초등4) <은채에게 보내는 편지> : 우수작 

홍다빈(초등4)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 가작 

신윤재(초등5) <내가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 : 가작 

송라임(초등4) <2025년 6월 8일> : 가작 

박시우(중2) <새로> : 가작 

 

 

 

 

 

 

 

 

 



일반부 운문 수상작 

 김현주 디카시 <신의 빛> : 최우수작 

 최경자 <나 왔어, 겨울이야!> : 우수작 

 송민경 디카시 <퇴근길 외 2편> : 우수작 

 박재은 <화> : 우수작 

 문진숙 <그리운 내고향엔> : 가작 

 김꿈 <노을> : 가작 

 송봉진 <희망봉> : 가작 

 김보근 <어머니> : 가작 

 

일반부 산문 수상작 

 최경자 <뜨거운 리얼 아프리카> : 최우수작 

 송요한 <나의 브랜드는 한국인 연주자> : 우수작 

 김현주 <나의 천사 선자씨에게> : 우수작 

 신민정 <다섯살 때의 너를> : 우수작 

 이재국 <낯선 땅에 심은 나> : 우수작 

 김보근 <6월의 그날> : 가작 

 박수빈 <희망봉에서 바라본 조국> : 가작 

김영아 <나의 유일한 국군장병 아저씨께> : 가작 

박혜경 <아버지와 딸> : 가작 

변삼섭 <레소토의 별> : 가작 

채륜우 <가지에서 시작된 기억의 가지들> : 가작 

 

 

 

 



 

양현근 시인 

 

 

<프로필> 

1998년《창조문학》으로 등단 

2009년《시선》특별발굴시인으로 선정  

2011년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을 받았으며,  

2024년《시선 문학상》대상을 수상. 

현재 시마을(www.feelpoem.com) 대표 

우리은행 상근감사 

 

시집:『수채화로 사는 날, 『안부가 그리운 날』, 

『길은 그리운 쪽으로 눕는다』『기다림 근처』 

『산벚나무가 있던 자리, 『별을 긷다』등 

 

 

 

 

 

 

 



[남아공 현충일 백일장 당선작-심사평] 

K-문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따뜻한 여정 

양현근(시마을 대표, 시인) 

 

  남아공 한인문고 《희망봉》 발간을 위하여 몇 차례 개최된 백일장에는 어려운 현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이 모든 것은 문학의 대중화와 한류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승규 회장님의 헌신과 열정이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백일장은 초중등부 운문과 산

문부문, 일반부 운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누어 그동안 몇 차례 작품을 모집하였으며, 심사도 각 부

문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초중등부 운문부문에는 이지원, 김라아 등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아직은 서툰 한글표현과 시적

인 압축이나 시적 인식 등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로 마음을 표현하

고자 하는 많은 열정이 녹아 있었다. 접수 작품중 이지원(중1)의 <현충일>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한다. 아프리카 대륙 끝자락 희망봉에서 바라본 하늘과 바다를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우수작은 정제민의 <줄>, 김라아의 <벌거벗은 나무>를 선정한다. 다소 서툴

지만 가슴으로 쓴 시, 마음으로 읽히는 시이다. 때묻지 않은 순수와 정갈한 언어가 가슴에 와 닿

는다. 

 

  초중등부 산문부문에는 이서연, 송라희 등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모두 가족간의 사랑과 우애, 

학교생활, 친구와의 우정 등이 담긴 소중한 마음이 읽혀지는 작품들이었다. 접수 작품중 송라희

(초등6)의 <김치 한 포기, 100점짜리 자신감>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한다. 학교에서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잘 표현한 수작이다.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과 표현 

등에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수작으로는 임채완(중1)의 <신비한 빨간문>과 최승희(중3)의 

<하얀 백지의 꿈>, 이서연(초등4)의 <은채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선정한다. 모두 최우수작 못지 

않은 작품 구성력을 갖췄고, 탄탄한 문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글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함께 감

정을 표현하고 소화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부 운문부문에는 최경자, 송민경, 김현주 등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탄탄한 시적 구성과 시적 

인식의 발견 등에서 모두 나무랄 데 없는 솜씨를 보여주었다. 먼 이국 땅, 낯선 환경에서도 한글

에 대한 사랑과 고국에 대한 애정을 시로 승화시킨 열정이 편편마다 녹아 있었다. 다만, 사물이나 

오브제에 대한 단순한 관찰이나 조망에 그치지 않고 화자의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서 시적 내재

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접수 작품 중 김현주의 디카시 <신의 빛 외 2편>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한다. 비록 각각 4행에 

불과한 단시 형태이지만, 이미지를 묘사하는 능력과 압축, 신선한 표현방식 등에서 뛰어난 점을 

보여주었다. 하늘에서의 빛내림을 ‘신의 빛’으로 읽는다거나, 뭉게구름의 모습을 보면서 ‘맥도날드

를 먹고 싶어 춤추는’ 것으로 묘사한다. 우수작으로는 최경자의 <나 왔어, 겨울이야!>, 송민경의 

디카시 <퇴근길 외 2편>, 박재은의 <화>를 각각 선정한다. 모두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함

께 잔잔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반부 산문부문에는 최경자, 송요한, 이재국, 김현주 등의 수준높은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모두 

탄탄한 서술과 문장 구성능력, 치열한 인식 등으로 무장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작품

을 읽으면서 삶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열정, 헌신 등이 느껴졌다.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작으로 

최경자의 <뜨거운 리얼 아프리카>를 선정한다. 느닷없이 시작된 남아공 유학생활과 가족이나 친

척 하나 없이 척박한 환경에 홀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온갖 난관과 아픈 생채기를 단단한 문

장력으로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다. 의료사고로 잃은 여동생과의 느닷없는 이별, 언니, 오빠, 그리

고 시어머니의 별세 등 이국 땅에서 느끼는 절절한 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봉의 끝자락을 

보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수작으로는 송요한의 <나의 브랜드는 한국인 연주자>, 김현주의 <나의 천사 선자씨에게>, 

신민정의 <다섯살 때의 너를>, 이재국의 <낯선 땅에 심은 나>를 선정한다. 송요한의 <나의 브랜

드는 한국인 연주자>는 남아공에서 기타 연주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애환을 사례를 들

어 실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DNA를 잊지 않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주의 <나의 천사 선자씨에게>는 어린 시절, 시루떡을 작은 집에 

가져다 주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탄탄한 문장력으로 짜임새있게 기술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짜임

새 있는 묘사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인다. 신민정의 <다섯살 때의 너를>은 남아공에서의 보

이지 않는 차별과 이로 인한 딸아이의 상처를 뒤늦게 발견한 회오의 감정을 잔잔하게 표현한 수

작이다.  이재국의 <낯선 땅에 심은 나>는 낯선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좌절, 고국에 

대한 그리움 등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듯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은 더 단정하게 더 

정직하게 더 부드럽게 살아가자고 굳게 다짐한다. 

 

다시 한번 낯선 땅에서 고국을 잊지 않고 한글 백일장에 참여해 주신 많은 남아공 동포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장승규 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한국의 문단을 

대표하여 깊은 치하를 드린다. 이번 행사가 한국의 문화를 남아공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출발

점이 되리라 믿으며, 남아공 한인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 



 

 

 

이지원 

 

 

생년월일: 2012.06.11 

주소: 619 Beagle Road, Garsfontein, Pretoria 

한글학교: 프리토리아 한글학교 

학교: Moragon Olympus Private School(Grade7: 중1) 

이메일: kateyujinlee@gmail.com 

기타: 한국과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송 라희 

 

생년월일: 2013년 11월생(남아공 태생) 

학교: Eastside primary school, Pretoria (G6: 초등6) 

주소: 36 Hillview Ave. Newlands, Pretoria, South Africa 

 

 

 

 

 

 

 



 

 

 

김 현주 

 

 

<약력> 

-주소: Durbanville, Cape Town 

-직업: Missonary 

-이메일: pauloskim@gmail.com 

 

 

 

 

 

 

 

 

 

 



 
 

 

 

최 경자 

 

 

 

 

 

주소 : Rondebosch, Cape Town, South Africa.  

이메일:  ugoafrica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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